오픈도어선교회 WWL2020 박해국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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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보
	WWL2020 박해 순위
	4위

	
	박해 지수
	92점

	
	작년 박해 순위
	4 위

	
	지역
	아시아

	
	박해 유형:


	이슬람의 억압  
종족과 민족적 적대감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박해 정도

	극심

	
	전체 인구

	6,570,000명

	
	기독교 인구

	36,200 명

	
	주요 종교

	이슬람

	
	정부 형태

	유엔이 지원하는 National Association 정부와 리비아 동부에 기반을 둔 라이벌 정부가 합법성과 영토 통제를 위해 경쟁

	
	지도자

	페이즈 알사라즈( Fayiz al-Saraj ) 수상

	세부
박해지수
	영역별 박해지수
( 총합계:90.3 )
	사생활: 15.3 - 극심
가족생활: 15.5- 극심
공동체생활: 15.8- 극심
국민생활: 16.0- 극심
교회생활: 16.4 - 극심
폭력: 11.3- 극심

	주요
사실들
	리비아에서 크리스천들이 
왜 박해를 받는가?
	무슬림 배경을 가진 리비아 기독교인들은 가족과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폭력적이고 강렬한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기독교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도, 교회에 대한 인정도 없으며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단일 중앙정부의 부재는 부분적으로는 국가 및 교회생활의 극심한 압박의 정도를 설명해줍니다.

	
	WWL 순위가 바뀌었는가?
	 순위 변동 없음.
폭력 지수는 2019년 9.6점보다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수의 확인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비아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출처의 부족은 여전히 우려의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비아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크리스천 이주노동자들은 리비아에서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들은 항상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 위험에 처해 있으며, 리비아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리비아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는 금지되어 있으며, 리비아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신앙을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표명하고 기독교 신앙을 타인과 공유하려 하는 크리스천들은 가족이나 공동체 또는 폭력적인 이슬람교도들의 손에 체포와 폭력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야기
	

	
	현지 성도의 말
	

	
	
오픈도어는 
리비아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지역교회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오픈도어는 리비아의 교회들을 다음과 같이 돕고 있습니다:
• 훈련
•문서배포
•SED(사회경제적 지원)
•옹호사역
•기도동원사역


	리비아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
	후원
	보안상의 이유로 현지 직접 후원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권역별 후원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오픈도어 설립자 브라더 앤드류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국경도, 감옥벽도, 닫혀 있는 문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리비아 크리스천들을 위한 기도

“주 예수님,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리비아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돌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크리스천을 해치려고 하는 무장세력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쏟아주시옵소서..”


	참고
	정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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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수크(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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